
제지용 윤활제 국내공급“풍족”
자급도 100%, 수출 추진 … 정우정밀·한국산노프코 80% 장악

국내 제지용 윤활제시장은 정우정밀, 한국산노프코 등 2개기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제지용 윤활제의 연간 수요는 1 8 5 0톤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정우정밀이 9 1 0톤을 공급하여

4 9 . 2 %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, 한국산노프코는 5 8 0톤으로 3 1 . 4 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

다.

그밖에 대동상사가 2 1 0톤을 공급하여 1 1 . 4 %를 점유하고 있다.

제지업계중에서는 한솔제지가 3 8 0톤을 소비하여 2 0 . 5 %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무림제지 3 6 0톤 1 9 . 5 % ,

한국제지 2 8 0톤 15.1%, 신풍제지 1 4 0톤 7.6% 등을 기록하고 있다.

제지용 윤활제는 현재 특수한 그레이드에 사용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량 국내에서 자급이

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정우정밀과 한국산노프코는 수출도 하고 있는데 각각

연간 5 0 0톤, 360톤을 기록하고 있다.

제지용 윤활제는 안료의 1.5~1.2% 범위에서 첨가되는

데, 인쇄 및 슈퍼 칼렌다링 때 지분 발생을 억제하고,

인쇄뜯김을 감소시키며 마찰계수를 저하시키는 역할을

한다.

현재 주로 칼슘 혹은 소듐 스테아레이트계의 윤활제가

널리 쓰이지만 계성제지, 무림제지 등에서는 왁스, 폴리

에틸렌 및 탄화수소 에멀젼 등도 사용하고 있다.

고속인쇄가 보편화되면서 인쇄시의 작업성 향상이 중요

한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윤활제의 선택 및 활용이

점차 주의를 모으고 있다.

제지용 윤활제의 가격은 9 2년까지 K G당 7 9 0원을 유지

했으나 9 2년말부터 가격이 하락, 현재 K G당 평균 7 5 0원

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최근 제지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수요처 확보를 위

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한제지, 동창제지, 한창제지 등은 동남아에 수출선을 개척중인 것으로

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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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제지용 윤활제 공급현황
(단위: M/T, %, 년)

구분 한 국

산노프코

정우

정밀

대동

상사

우진

화학
합 계

한 솔 200 180 - - 3 8 0

신 무 림 1 2 0 1 2 0 - 1 2 0 3 6 0

한 국 9 0 1 0 1 8 0 - 2 8 0

신 풍 7 0 7 0 - - 1 4 0

동 신 6 0 5 0 - - 1 1 0

대한펄프 5 0 5 0 - - 1 0 0

신 호 7 0 2 0 - - 9 0

한 창 5 0 2 0 - - 7 0

기 타 2 0 0 6 0 3 0 3 0 3 2 0

합 계 9 1 0 5 8 0 2 1 0 1 5 0 1 8 5 0

M / S 4 9 . 2 3 1 . 4 1 1 . 4 8 . 0 1 0 0


